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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당신께서는 

좋으시고 0' 찮i 흩흔 
연중저116 주일 

뜰민주일 
저11독서 : 지혜서 12, .13.1&19 

- 저12독서 : 로마서 8, 26-27 
북 ·융 : 마돼 13, 24-43 인자하시나이다. 

박 종 중 신부/ 신풍 성당 

이맘 때 농촌에서는 ‘피사리’가 한가지 걱정입니 

다. 제초제를 써서 초기에 확 없애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가 있습니다. 피는 벼의 조상입니다. 벼농 

사를 짓기 전에는 피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 

니 피와 벼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피를 뽑는다고 

멀쩡한 벼를 뽑아내는 사랍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 

직 덜 자란 피를 골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벼가 

아직 작을 때에는 이제 겨우 굳은 논바닥에 굵은 

다리를 가진 거미처럼. 두터운 잎새를 가진 난초처 

럼 보이는 숲이 예쁘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이 

피이니 그냥 손가락으로 끌어내면 됩니다. 좀더 자 

라면 잎이 벼보다 좀더 매끄럽고 윤이나며， 폭이 좁 

아 날씬해 보이고 잎가운데로 주욱 뻗은 흰굴대에 

불은 빛이 몹니다. 그래서 벼포기를 일일이 들여다 

보기 보다는 멀리서 가만히 응시하면 바랍에 흔들 

리는 잎새에 햇빛이 반짝여 언뭇 붉은 기운이 스칩 

니다. 그 근처를 오면 꼭 피가 보입니다. 이런 농부 

의 손길을 피해 자라난 피는 벼보다 더 잘 자라고 

포기도 큼니다. 이삭이 패이기 시작한 논을 지나다 

보면 벼보다 웃자란 피가 여기저기 키를 자랑합니 

다. 피가 많으면 “벼농사가 아니라 피농사를 지었 

군”하고 웃습니다. 피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은 필요한 사랍대신에 자리를 차지한 불필요한 사 

람이야기입니다. 피 그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나름 

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벼와 피는 한 핏줄. 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사리는 계 

속됩니다. 농사짓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른 들판의 벼들을 보며 주님의 비유말씀 

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해 봅니다. “피가 아닌 

주인님의 농사목적에 맞는 벼로 자라 곳간에 거두 

어들일 삶을 

불감증시대 

몇몇 못된 어른들의 부주의와 욕심 때문에 어린 
꽃잎들이 지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랍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상처가 남았다.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자면 
가슴이 미어진다. 엄마도 불러댔을 것이고 아빠도 
불렀을 것이다. 선생님도 불렀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절실하게도 부모 형제를 불렀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 그런 처지를 당했으 
면 어찌 했을 것인가! 이처럼 가슴이 터지는 판에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시술을 해댄 산부인과 여의사 
이야기를 듣자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어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1년이 

면 60만 명의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모진 결심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생명이 무려 150만 명에 이른다 
고 한다. 이 통계대로라연 210만 명이 태어나야 되 
는데 그 가운데 70%01상이 타살(他殺)되는 것이다. 
누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이토록 무자비하 
게 사형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랍들은 흔히 이 시대를 「불감증(不感효) 시대」 
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통으로 불감증이란 인간의 
성생활과 관련지어 쓴다. 그렇다면 본디의 뜻은 무 
엇인가? 그것은 “[사물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감각이 둔한 상태”를 말한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감각이 둔한 상태를 말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 · 경제 • 사 
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불감증시대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내 
처지는 어떠한가? [甲]

숲정이산책 

벼와 띠사리 

‘샘선가게를 맡겼으니 …” 

전추교 전주교구 사목국 fi 285-0041 FAX 283-9365 



(2) 숲정이 2(X)J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농민주윌 l 
빨농^~ 직접π| 불쩌|를 실시하자! 

차를 타고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보기도 좋은 

논이 포도밭이나 비닐하우스로 변해 있는 것을 보 

게 된다. 왜 그럴까? 쌀 농사가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쌀 농사가 수익성 악화로 우량농지를 

축사로， 과수원으로， 각종시설로 전용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쌀 농사를 포기하고 논을 

각종 소득작물 생산으로 전용함에 따라 작물의 과 

잉생산과 가격파동이 구조화되어 농가경제의 악 

화와 나아가 식량지급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지난 90년 1.345천정보에 달하던 우 

리 나라의 논 면적은 98년 1，157천 정보로 연평균 

23，500정보의 논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97년 말 

경제위기로 IMF를 불러 들였을 때 각종 생필품값 

이 치솟고 품귀현상이 벌어졌을 때에도 인도네시 

아처럼 식량폭등과 극심한 사회혼란을 격지 않은 

것은 바로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쌀 농사 감소추세가 계속된다면 통일이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한 국민이 먹을 쌀도 모자라 

게 될 것이며， 통일이후의 식량안보를 고려， 지속 

적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쌀 농사의 안정적 소득이 보 

장되도록 쌀 농사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 - 식량안 

보， 환경보전， 국토유지관리， 홍수예방， 농촌사회안 

정 - 을 고려한 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야한다. 

직접지불제는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제도 

로 농산물생산과 관계없이 농가에 직접보조를 가 

능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WTO협정이 

후 미국， 유럽등의 농업선진국가에서는 가격지지 

제도의 폐지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의 대부분을 

각종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확 

대해 가고 있다. 미국은 농가당 연평균 9，100달러 

김회민 정형외과 ξ I51 년 저| 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동산지접 

대표 앙 기 술(요한) 
길 호l 민(루가) 

하 성 자(가타러나) 
남전주 션화국 앞 ft (0652) 2121-218 

(구 영광주유소 자리) H . POll-676-1740 

ft 226-7600-1 전주시 되진구 동산동 691-6먼지 

(약 1，200만원)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 

으며， 이는 농가평균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 

다. 캐나다는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스위스는 농업예산의 57%, 

유럽연합은 50%를 직접지불제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WTO이행에 관한 특별법 

으로 직접지불제실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경 

영이양장려금제도와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극히 

제한된 범위(농가지원예산의 1% 미만)에서 실시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OECD에서 조차 우리 

나라 농업정책권고안을 내면서 직불제 실시를 권 

고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가 전면적으로 실 

시되면 소비자들도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세계적으 

로도 인정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좋은 직접지불제를 

왜 우리 나라에서만 확대하지 않고 있는가? IMF 

로 인한 경제적 어려옴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는 우리 정부의 농업 보호 · 육성의지의 결여가 그 

원인일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IMF극복의 해로 

공언하고 있어 재정적자로 인한 세수확보나 농업 

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는 이전보다 강화될 전망이 

다. 정부의 미진한 농가부채대책， 재경부의 농특세 

폐지나 농업투융자의 비효율성논의， 농지거래 자 

유화나 추곡수매 국회동의안 폐지논의， 외통부의 

미 · 일등과 자유무역 협 정 (FTA)추진등을 보면 U 
.R이후 형성되었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적합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될 WTO차기 협상을 앞두고 지금 

쌀농사 직접지불제실시， 바른 농업정책의 수립과 

실시 등 농업보호 • 육성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촉구할 때이다. 

금강치과의원 서| 광 당 
교통좋은 역전으로 이전개원 글， 은，보석，시계 

12년간의 경험과 신장비로 모십니다 결혼예몰 륙별우대(상당환영) 
윈잠α1의학 빅새 진 국 범 

김 윤 종(베드로) 
부 진 성 구(안드러IOfl 

익산역→왼대방향 :nn인켈 2층 빅 명 자띠}리Of) 

역천 주차장 이용바람 코아빽화정내 l층 

ft (0653) 853-6633 ft (0652) 288-∞58/285-3061 

2000넌 대의넌 맞이 새날 새삶꾼동 3단겨1. 좋끈 이끗되어 주기롤 쉴전압시다. 



2CXXJ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톨 풍금빼요 -t- -t- 예- -t--t- 에- 예--t--t--t--t--t--t--t--t--t--t--t--t-

하루에 몇번이나 영성쳐|률 할 수 있나요? 

하루에 여러번 미사에 참여해도 두 번만 영성체를 

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종 

영성체 하도록 교회는 권장 

어떤 사람이 미사에 이미 참석했는데 아픈 사랍에게 봉사하러 갔다가 병자 봉 

성체에 참여할 경우， 이때 참석한 사랍은 미사 중이 아니므로 영성체를 할 수 없 

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 미사에 참석할 경우 그 미사가 두 번째 미사라면 그 미 

사중에는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세 번째 미사에 참석하는 경 

우에는 성체를 영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같은 날 여러번의 미사에 

참석해도 두번만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9조. 교회법 

917조 참조). 

교구 · 제 단체 소식 -••-t-••••-t-••-t- -t--t-•-t-•-t-

1. 사회교정사목 전주월례미사 : 7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2.2뼈년 대희년 교구준비위원회 및 사제평의회 :7월 20일(화) . 교구청 
3. 제23차 선택 주말 :7월 23일(금)-25일(주일) • 천호 성지 

문의 및 접수 - 청소년 교육국(노정석) 또는 285-3637 
4.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분. 인월공소(인월중학교 앞) 
5. 무주구천동 리조트 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분， 왕성가든 모텔 ft (00)7) 322-0067 

창조 · 생명 1.1\ 1 얻스쪼l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호성동 

성당 여성분과소속 각 단체장 및 임원들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조 · 샘명가치 연 
수호|’ 를 7월 9일 신태인 성당 소속 동막 
공소에서 개죄하였다. 2CXX)년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땀과 멀어져 가는 이 시대에 

장조샘명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도농 

공동체운동을 확산 시키고자 하는 목적 
으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잠석자들은 

광주교구 농존사목 지도사제인 죄민석 
신부， 이병절 귀농운동본부장， 우리농전 

국본부 시무종장인 정재돈씨의 강의를 듣고 동막공소 신자들의 주재배작목인 유기 

농고주 재배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호성동성당의 여성신자들은 장조영성과 샘태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도시와 농존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러한 모임을 원하는 
단체는 교구 농민회(0052) 285，양%에 연락하면 된다. 

디스크요통치료기 
서울 백병윈 인제병원 원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이내 없YoO l상 호전 

기존 허리뻗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티|피노) 

다가통복자성당옆 
장외 메디길 ft (0652)282-1610-1 

이레침대공장 
· 싱글 80，뼈원 

• 더블 :11ααm원 
· 컨 160.1α)()원 

·육. 액반석 돌칭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ft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ft 445-4570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십담 
금융상품 · 유츄얼펀드·채권 

신협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차장 박 정 일(라우렌시오) 

를 띠652) 288-0011 (代)
286-1252(ïa) 

H . P0l 6-233-4668 
(대우흉면 전주지접 - 시정엎) 

숲정이 (3) 

요십이감짧많펠 
오H 서민을워하는 
추컴여↓산안쉰의를 
반댄과?? 

성소피정 
미리내 천수성삼수도회 
주저l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장소 ’ 미리내 성지 순례자의 집 
일시 7월 26일(월 )-28일(수) 
잠가비 2만원 
문의 (0334) 674-1251-2 

011-9714-4858 
정가~2.1 웰 수사 

성소모임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일시 7월 25일 오후 2시 -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 명화의 수녀회 

삼랑진본원 
운의 (065기 352-4241 
성링세미나를 짐여한 문들로서 더욱 
성장된 성렁안의 생휠올 길밍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흰영힐니다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회 
일시 : 1됐년 7월 25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가톨릭 센터 616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전화 (02) 3673-2525 
대상 외방선교사쩨률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새날 새삶꾼동 : 우리 농산물 이용아기， 농민들을 위이여 묵주기도 바지기 



，~………~ 팀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팀 ~…~ 
상삼례 후웹힐 젊} :8g3g 싫잃휠짧 :9§38 차월調 힘 뽑 컵 
o 생휠말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 
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갚 
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1 성전 신축 기금 흥인숙(떼혜사) 140만， 익명 10만， 주선우(스댈라) 
10만， 월계 - 1액 60만. 총계 476，612，294훤 

2 조등부 여릉 신앙학교 ‘ 22일(목)-23일(금)， 성당 
24일(토)-25일(주일) - 캠프 장수 방화동 

3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21일(수)-23일(금) 캠프 - 장수 방화통 
• 본당 학생들은 모두 참여합시다 

4 초중고생들의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올 받습니다 사무실 접수 
5 여름 신앙학교 잔조금 ‘ 신부닙 10만. 곽경열 5만. 이상섭 5만 

* 감사합니다 
6 미사시간 번경 24일(토) 후 3시 30분， 후 5시미사 없음 
7 김사 헌금 익명 2만 g 차주 모임 꾸리아 월혜회 
9 금주 전례 해설 - 강신준， 저녁 - 이석 
독서 - 허호. 신이묵， 오영숙， 제물용헌 - 이용선 부부 

10. 차주 전례 해셜 - 이상섭， 저녁 - 김미란 
독서 - 박필근. 이종준. 성현주. 봉현 - 신태석 부부 

11 성당 정소 24일(토) 천상의 모후. 사도의 모후 Pr. 
口 지난주 몽헌금 688，400원 口 교무금 585，000원 

송천동 짧않 짧:앓$9 살 룹 쉴 짧=}9없 효휩않 할 깅 훌 
FAX 274-1004 사목회장 장 훈 식 

@ 축l 영명 한 바르짓다 수녀님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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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 금주 모임 @ 안나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안첼라회 - 19일(월) 

@ 제대회 -20일(화)10시 @ 율뜨혜야 -20일(화) 저녁미사 후 
2 차주 모임 요생회 -25일(화) 공식미사 후 
3 여|비신자 교리가 9일(금) 금요일부터 오전반(1Q시)01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는 예비신자의 전려|와 기도생휠에 관심을 가져주시키 바랍니다 

4 각 구역에서 전입자011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비신자 인도와 
쉬는 자 권면에 죄선올 다힐시다 

5 축! 임명 주공아파트 구역장 - 정융경(율리안나)， 1반 - 101, 102 
103동(반장 - 미정)， 2반 - 104, 105, 106, 107, 108동반장 - 이은화 
(리디아)， 3반 -109， 11α 111, 112동반장 - 강순덕(엘리사뱃) 
4반 - 113, 114. 115, 116, 122동반장 - 오민숙(보나)， 5반 - 111, 118 
119, 120, 121동반장 - 박경숙(엘리사옛)， 6반 - 123, 124, 125동반장 
깅훨히(마리안나)， 7반 - 126, 127, 128동반장 - 문영수(안첼라) 

8반 - 129, 130, 131동반장 - 김현자(말가리다) 

6 전당리 공소미사 21일(수) 후 8시 7 중 고등부 여름신앙학교 19 
일(월 )-21일(수)， 격포공소 g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2일(목) 
-23일(금)， 22일 - 본당， 23일 - 수류야영장 

9 전임을 진심으로 흰영합니다 우립아따트 - 유청숙(가타리나) 
현대 l차아파트 - 이순옥(베네닥도) 

10 비품비 이종권(요셉) 10만원 * 감사합니다 
11 금주 전려| 이창복(안토니오) 12. 차주 전려| 현창호(바오로) 
13 금주 정소 9구역(현대 2차A) 토요일 10시 

「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1 
! ‘가라지를 뽑다가 밑까지 뽑으면 어떻하겠느냐 
i 추수할때까지 툴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13, 29-30) 
L §실천사항 -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습 하나를 집중적으로 고치기 」
口 지난주 옹헌음 : 1，1 82 ，700원 口 교무금 ‘ 515 ，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냄시다. 


